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佛 작가 자비에 베이앙 개인전 

 

탄소섬유ㆍ나무 등 소재 20여점 

 

프랑스 조각가 자비에 베이앙이 10일 서울 성북동 313아트프로젝트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현대 인간상을 대변하는 ‘마크’를

등지고 서 있다.

 

검은 거인이 우두커니 서 있다. 곧은 두 다리는 살짝 벌렸고 두 팔은 가지런히 내렸다. 당당하고 듬

직해 보인다. 작품을 1m 앞에서 보면 좀 다르다. 멀리서 추정했던 거인의 분위기나 성격이 전혀 느

껴지지 않는다. 번쩍이고 매끈한 검은 조각상에 불과하다. 거인의 뒤로 돌아 다시 멀어지면 앞과 달

리 살짝 움츠린 듯 구부정한 등이 보인다. 무기력하고 처연한 느낌마저 든다. 

 

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파란색 둥근 구슬 같은 대형 모빌(Great Mobil)을 설치해 주목을 받



았던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자비에 베이앙(56)의 신작 20여점을 만날 수 있는 개인전이 서

울 성북동 313아트프로젝트에서 열리고 있다. 청담동에 이어 성북동에 공간을 마련한 미술관 313

아트프로젝트 개관전이다. 

 



자비에 베이앙의 ‘나타샤’. 313아트프로젝트 제공

 

베이앙이 국내에서 두 번째로는 여는 개인전인 이번 전시는 다양한 재료로 제작된 인물 조각이 주

를 이룬다. 10일 방한해 국내 기자들을 만난 베이앙은 “서 있는 자세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

분위기, 시대상마저도 읽힌다”며 “보편적인 시대상을 느낄 수 있는 자세를 조각으로 표현했다”고

했다. 알루미늄에 짙은 갈색의 폴리우레탄 페인트를 칠한 ‘나타샤’가 대표적이다. 나타샤는 누군가

를 기다리면서 무릎에 팔을 올려놓고 턱을 괸 후 두 다리를 벌린 채 걸터앉아 있다. 눈, 코, 입, 머리

카락 등 세부적인 특징을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자세 때문에 남성이라 단정짓게 된다. 하지만 작가

가 포착한 모델은 여성이었다. 베이앙은 “남자로 착각한 것은 그의 자세가 남성적인 느낌을 줬기 때

문이다”며 “수십 년 전만 해도 여자가 저런 자세를 취하면 남자 같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아무도 이

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”고 설명했다. 일종의 착시 효과를 주기 위해 작가는 조각상에 가장 기본

적인 형태만 남겼다. 그는 유명인이나 전문 모델이 아닌 지인이나 우연히 알게 된 낯선 사람들을 대

상으로 작업한다. 

 



자비에 베이앙이 10일 서울 성북동 313아트프로젝트에 전시된 높이 2m가 넘는 조각상 ‘마크’옆에 서 있다.

 

조각들이 다양한 크기로 제작된 점도 흥미롭다. 높이 15㎝의 초소형 작품부터 높이 2m가 넘는 대

형 작품까지 있다. 보는 이의 위치나 시각에 따라 똑같은 작품이라도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작품 크

기를 달리했다고. 베이앙은 “멀리서 보면 조각의 형태나 특징이 잘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형태가

아예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”고 했다. 검정 배경에 알루미늄 판을 올리고, 기계로 갈아서 수많

은 점을 찍은 ‘유령 풍경(Ghost Landscape)’은 한 발 떨어져서 보면 구름의 형상이 보이지만 다가서

서 보면 점들이 눈을 어지럽힌다. 그는 “대상이 가진 실질적인 형태 이면에 있는 관념적인 것들을



보여주기 위해서 추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”고 설명했다. 칼로 깎아 내린 듯 날카로운 직선으로

상을 깎은 것도 보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를 강조하기 위해서다. 

 

자비에 베이앙의 ‘야나’. 313아트프로젝트 제공



 

탄소 섬유, 폴리우레탄, 나무, 금, 은, 알루미늄 등 10개가 넘는 소재를 썼다. 베이앙은 “탄소는 역사

적으로 가장 오래된 원소 중 하나인데 이런 소재를 사용해 가장 현대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

이 흥미롭다”고 했다. 자연친화적인 자작나무를 깎아 만든 인간상도 매끈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.

그는 “다양한 소재와 기술을 이용해 자신만의 길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”며 “(작품의) 목적을 달

성할 때까지 소재 발굴에 다방면으로 시도한다”고 했다.  

 

눈으로 보이는 형태와 그 의미에 천착해온 작가는 “우리가 보는 풍경은 돌멩이 하나조차도 똑같은

것이 없다”며 “단순히 피상적인 형태가 아닌 그 너머의 것을 보여주는 작업을 보여주고 싶다”고 말

했다. 전시는 2월 15일까지. 

 

강지원 기자 stylo@hankookilbo.com 

 

 

 

▶[이벤트] 채널구독하고 호텔숙박권 & 아이패드 받으세요! 

▶한국일보 [페이스북] [카카오 친구맺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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